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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명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 “울타리”는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노동조합 소식지 명칭

         

     김용일 위원장 부산행 !!! 

온갖 현안들로 바쁜 이 시점에 위원장을 부산으로 가게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녹녹치 않은 금융시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현재 당사의 외형은 커져가고 각종 부분에서 1등을 유지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도 회사와 함께 커지고 있는지, 당당히 업계 1위라  

말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사는 급여도, 복지도, 시스템도 당당히 업계 1위라 말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관리자의 잘못된 관리행태입니다.

연차 및 보건휴가를 못쓰게 하거나 연차 사용 후 출근을 강요하는 관리자,

영업력 없이 직원들만 달달 볶는 무능한 관리자,

인사권을 무기로 직원들을 겁박하는 비겁한 관리자,

이 모든 것을 조종하며 이러한 행태를 더욱 더 부채질 하는 그 위의 관리자 등등

팀장, 지점장, 본부장의 존재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런 비젼도 제시하지 못하고 뒷짐지고 앉아서 직원들만 달달볶으며

앵무새를 흉내내는 관리자가 진정한 관리자라 할 수 있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자신은 뒤로 빠져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입니까?



노조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임원들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지 못하는 행태를 일삼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관리자들을 견제할 뿐입니다.

오히려 성과만을 위한 잘못된 줄세우기식 영업독려가 회사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임원들만이 회사의 발전을 생각한다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고 방식을

빨리 버리길 바랍니다. 

노와 사는 상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루 빨리 느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의 이번 부산행은 어느 한 명의 특정인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잘못된 관리자 시스템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애사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사측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